
이 글은 한글 2010으로 작성해서 블로그로 포스팅하였습니다.

한글 2010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2010도 MS Office 2007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리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ffice 2007 beta 시절 썼던 글에서처럼 (http://blog.toivoa.com/701) UI가 달라졌으니 새

로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Office 2007을 사용하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기능은 어디

에 있는지 찾기 힘듭니다. ㅠㅠ) 한글에서는 탭 옆의 화살표를 눌러보면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저들도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글 2010을 써보면서 가장 처음 사용한 기능이 PDF 변환이었습니다. 한글 2007에서는 

내장된 Haansoft PDF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PDF 파일을 만들었을 때, 출력된 PDF 파일의 



quality가 떨어져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글 2010의 PDF 드

라이버는 깔끔하게 PDF로 변환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글 2010의 가장 큰 불만점은 아직까지도 DOS 시절에서부터 사용하던 HFT 

방식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BT2 버전에서는 용량 관계상인지 HFT 폰트가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등을 위해서는 모든 폰트를 TTF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나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